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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협력기업 상생기능 강화
김승연 회장, 애로사항 방문 해결 … 납품가격 탄력 운용도

한화(대표 김승연)가 대기업들의 협력기업 상생 움직임에 힘입어 관련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8월24일 인천남동공단 협력기업들을 잇달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책을

지시하는 등 상생경영 활동을 펼쳤다고 발표했다.

김승연 회장은 한화의 협력기업인 제일정밀의 김흥곤 대표가 최근 공장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용도로 엔화

를 차입했다가 환율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하자 차입금 증가분에 대해 무이자 무보증 융자를 지원하

겠다고 즉석에서 약속했다.

김승연 회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면서 “한화그룹의 협력

기업은 단순히 하도급이 아니라 가족이고 동반자이므로 서로 도와서 상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에 있는 또 다른 협력기업인 보성테크놀로지를 방문했다.

보성테크놀로지는 최근 펄프가격 급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적절히 반영해 달라고 요

청했으며 김승연 회장은 납품가격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앞으로 그룹의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와 담당임원들이 직접 협력기업을 방문해

상생협력을 위한 유대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화그룹은 2009년 9월 여의도 63빌딩에서 1000여개 중소협력기업과 <상생협력 기반 조성과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100억원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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